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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지배력 강화!
내부지분율 1.8% 불과 … SK사태 반면교사 삼아 경영권 방어에 박차

국내 10대 그룹 중 SK와 한화의 경영권이 가장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화그룹은 2002년 말부터 김승연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지분정보 제공기업인 에퀴터블(www.equitables.co.kr)에 따르면, SK그룹과 한화그룹의 내부지분율은 

2002년 말 기준으로 각각 0.8%, 1.8%에 불과했다.

에퀴터블은 그룹의 시가총액 가운데 오너 일가의 보유주식 평가액 비중을 내부지분율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10대 그룹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9.2%로 SK, 한화에 이어 LG(3.3%), 현대자동차(4.0%), 삼성

(4.5%), 현대중공업(8.3%), 한진(11.9%), 롯데(12.4%), CJ(14.9%) 등의 순으로 낮았고 신세계가 30.5%로 가장 

높았다.

10대 그룹 내부지분율                                                 (단위: 억원)

순위 그  룹 계열 수 대표 일가
공정위
내부지분율

추정
재산액

그룹
시가총액

에퀴터블
내부지분율

1 삼  성 64 이건희 1.23% 32,886 722,882 4.5%

2 L  G 50 구자경 3.99% 9,422 289,144 3.3%

3 S  K 59 최태원 2.43% 2,250 270,975 0.8%

4 현대자동차 26 정몽구 2.21% 5,677 141,933 4.0%

5 롯  데 35 신격호 4.91% 14,676 118,230 12.4%

6 신세계 12 이명희 19.29% 8,273 27,122 30.5%

7 한  화 29 김승연 3.71% 402 22,826 1.8%

8 한  진 21 조중훈 10.41% 2,659 22,381 11.9%

9 C  J 31 이재현 8.85% 3,317 22,281 14.9%

10 현대중공업 6 정몽준 - 1,593 19,277 8.3%

†공정위 내부지분율은 2001년, 에퀴터블 내부지분율은 2002년 12월 기준

‡LG그룹 에퀴터블 내부지분율은 구자경 일가만 포함됐으며, 한진그룹 에퀴터블 내부지분율은 계열 분리된 

메리츠증권 등 제외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으로 비화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검찰조사는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태원 

회장의 무리한 내부거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지분율을 따를 때 SK그룹은 2.43%(2001년 기준)이

지만 오너 일가의 실질적 지배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0.8%에 불과해 10대 그릅 평군

인 9.2%에도 크게 못미친다.

즉, SK그룹은 SK텔레콤을 포함해 27조원의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지만 최태원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액은 

2000억원대에 불과했던 것이며, 최태원 회장이 서둘러 지배력 강화에 나선 이유가 됐다.

한편, SK그룹에 이어 한화그룹의 지배력이 취약하며, 최근 그룹 내부에서 사태를 파악하고 김승연 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승연 회장은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한화에 대한 지분을 2002년 12월3일 기준 6.35%에서 12월27일 11.29%

로, 다시 2003년 4월22일 16.29%까지 늘리고 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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